
아는�만큼�들리는�클래식

-� 늦가을,� 음악에�스며들다� -

경북교육청�안동도서관

10월� 28일(수)~11월� 18일(수)� 10~12시

대상:� 성인� 50명� 내외

�총� 4회

내용

1. 클래식과�세계�여러�나라의�음악을�함께�들으며�음악을�폭넓게�이해한다.

2. 여러�나라의�역사와�문화를�통해�그�나라의�음악을�알아본다.

3. 세계의�다양한�음악이�클래식과�만나�어떻게�변화했는지�살펴본다.

4. 음악을�통해�각�나라의�삶과�정서를�이해한다.

1주차�모차르트의� “터키�행진곡”,� 정말�터키�음악일까?

오스만�제국의�군악과�모차르트의� “터키�행진곡”을�통해�터키풍�음악이�유럽�클래식에서�

어떻게�활용되었는지�살펴본다.

2주차�스페인의�플라멩코는�그저�열정적인�춤일까?

스페인�안달루시아의�역사와�집시�문화를�통해�플라멩코에�담긴�삶과�정서를�

살펴보고,� 클래식과�뮤지컬�속�집시의�음악과�이미지도�함께�알아본다.

3주차�왜�아일랜드는�슬픔을,� 영국은�위엄을�노래할까?

아일랜드와�영국의�역사적�관계를�살펴보고,� “Danny� Boy”와�켈틱�음악,� 엘가의�

“위풍당당�행진곡”�등을�통해�서로�다른�음악적�정서를�이해한다.다.

4주차�아르헨티나의�탱고는�춤곡일까,� 감상용�음악일까?

이민과�도시의�역사�속에서�탄생한�부에노스아이레스의�탱고를�살펴보고,�

피아졸라의�누에보�탱고를�통해�춤곡에서�감상음악으로�확장된�변화를�알아본다.


